
「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」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금천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

는 오봉수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

러 위원님 여러분께 본 의원이 소개한 「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

종 변경에 관한 청원」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

깊게 생각 합니다.

본 청원 건은 금천구 주민들이 과거 불합리한 종세분화로 인해 40년

이상을 노후화된 주택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를 바

로 잡아 달라는 청원입니다.

해당지역인 금천구 독산동 992번지 일대와 시흥동 3번지 일대는

2002년 종 세분화 당시 현장 확인도 않은 채 도면상으로만 작업을 한 결

과, 1998년 완공된 개설도로를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

6m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종 구분을 하였고,

금천구 금하마을은 2007년 경기도 고시에 의거 하나의 블록단위 마을인

광명시 소하동과 6~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광명시 소하동은 제2종 일



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반면, 금하마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

되어 현재까지 금하마을 주민들은 30여년 전에 건축된 노후 주택에 거

주하며 관련 건축법으로 현 건축물 규모로 재건축도 못함으로써 재산상

의 손실을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불합리한 종세분화 이후 2003년도 공고 시에 25개 자치구 곳곳에서

주민들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자 서울시에서는 민원을 달래기 위해 매

5년마다 종세분화 재작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이 약속조차 이행

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.

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대규모 집단 재건축이나 재

개발은 불가능하므로 기존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 층수 제한은 두되, 과

거의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6m 이면도로를 사이에

두고 주민들 간 갈등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 형평성이 담보되

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.

만일 본 청원이 받아들여져 해당지역이 종 상향된다면 주민들은 안

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이 보장될 것이며, 주민편익시설 입주가 이루어

짐에 따라 소규모 공사로 인한 서민생활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

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, 그리고 위원 여러분!

모쪼록 본 청원을 제출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십분 이

해하시어 본 청원 건을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

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